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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縮 論

f傷寒論』에서는 질명을 太陽病, I場H디펴 등 

으로 언급하였는데, 朱뾰이 『南陽活A훔』이l서 

f靈樞』의 원E絡유주에 근거하여 처김-우로 {뚱寒 

을 六經~로 해석하고 太陽病, |꿇明펴 등을 

太陽經病, 陽明經病 등으로 보았다. 傷寒은 

六經病이란 가정위에 阿琴o] 開園擺옳으쿄 傷

寒을 해석하였다- 阿琴은 『素問』「陰陽離合論」

에 근거하여 太陽經과 太陰웬이 開이고, 陽明

經과 廠陰經이 聞이며, 少陽經괴 少陰經"i 樞

가 되고 이에따라 상한맹의 증상이 드러난다 

고 보았다 1) 이후로부더 開聞f던굶옳은 1훔寒病 

1) 뼈琴; 陽寒來蘇集, 없寒~I. 1978, 5-6. 

r陰陽짧合뚫j, ‘i太陽짧開”, 故뼈景以之主表, 而以ft!\

뿜惡寒頭項彈痛짧網, ----陽明흉圍, 故以之王훌‘ 而以

멸賣짧提뼈. ---少陽짧樞, 少陰꺼;짧樞, 故皆主半表半

훌lfE. 少陽짧陽樞, 歸重ff半表, 故以口좀팀 !IY;~t몽 

뼈, ---, 少陰짧陰樞, 歸重ff半훌tG. ;(\陰옮開, 

X짧陰!fl之至陰, 故主훌寒엽利. 廠陰뚫圍, Ill,陰中之

開關樞와關聞樞 

을 해석하는데 자주 이용이 되고있다‘ 

그런데 r內經」의 기본사고는 陰과 陽이 평 

형을 이루는데 있고, 이를 드러내는 언어도 

陰과 陽의 조화에 충실하다고 본다 그 중의 

하나가 對句法인데, 인간이 갖는 언어에 한계 

자 있어 對句法。| 적휴될 수 없는 경우는 어 

쩔 수가 없지만, 가능하다면 이를 응용하고 

있다는 것이 本人의 지혼이다. 

이러한 사고에 비추어볼 때 開聞樞에서 開

와 聞아 명사라면 樞도 명사이어야 하고‘ 開

와 l협이 동사라연 樞도 동사라야 한다- 하지 

만 명사로 본다띤 聞은 ‘문짝’이고 樞는 ‘지도 

리’가 되는데 開는 무엇을 의 oj하는지 분명치 

않다‘ 동사로 본다면 開는 ‘일다’가 되고 聞은 

‘닫다’가 되지만 樞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따 

라서 開聞樞는 무-엇인가 오류가 있다 2) 

이러한 생각에셔 i’內經』을 살펴보건데 #可

陽, 故主훌熱而氣遊.少陰홉陰中之樞,故所主或寒或熱 

之不同, 或表或훌之無it. 與少陽相似@.
2) 對句法에 근거하여 이를 교정한 것이 金仁洛의 논 

문 r內經J에 대한 對句양的 Wf究 (1) 이 大韓原典醫史學

會誌, 1991, 71 72. 에 실려 있다,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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琴이 開聞樞論을 끌어 낸 王깨t본 『素問』「陰陽

離合論』이외에도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 『素

問』r皮部論」과 『靈樞」 rt關」 그리고 r本藏」

에 있고, 이 떤들은 『太素』3)에서 각각 r卷第

5 陰陽合」 , r卷第 9 *~댐뻐支部」 , r卷第 10 經絡

根結」, r卷第6 五藏命分」어l 있다 우선 王깨〈 

본에서 開園樞라고 할 때의 모순점을 ,?ii] 시하 

고, f太素』 童뼈본4)' 蕭延平본5) ‘ 그리고 東

洋醫學鼎究會에서 원판을 영인한 것6) 등에 

근거하여 開聞樞는 關聞樞를 잘못 쓴 것이며, 

關聞樞는 六經이 쩨氣를 막는 역할을 門에 비 

유한 것이고, 關은 문빗장, 聞은 문짝, 樞는 

문지도리임쓸 밝히고자 한다'7) 

II . 本 論

1. 『靈樞』 r根結」

r陰陽離合論」의 내용과 관련 된 것은 『靈

樞」의 r根結」에서도 찾을 수기 있다. 王싸 본 

에셔는 ”太陽馬開, 陽明鳳園, 少陽馬樞------故

開折, 則肉節i휠馬暴病起롯------聞折, 則氣無所

止息、而쫓흙起훗------樞折, ~n骨縣而不安l하地. 

太陰鳥開, 廠陰짧聞, 少陰薦樞. 故開折, fiiJ食

蘭無所輸, 隔洞. 聞折, 郞氣總而喜悲. 樞折,

則D[有所結而不通.”으로 되어있다 8) 

이 부분은 『太素』r卷第 10 經絡根結j 어l 나 

요는데 훌뼈본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太陽

3) r太素」는 陽上홈이 쓴 것인데 그는 暗나라 딸기에 

서 居나라 초기의 사랍으로 알려져 있다. 훔나라 홉宗 

(바9-683년)의 명령을 받아 r素問」과 r옳樞」을 재구성 

하고 주석을 가하여 r黃帝內짧太素」라고 하였는데 모두 

스른권이다. 

12 

馬開, 太陰罵開”료 되이있다. 하지만 蕭延平

4) 흉뼈교;黃帝內앓太素, 

陽上홉의 r太素』는 宋代에도 져우 세 권 만이 남았 

음을 r똥志」에 의해 알 수있고 뒷날에는 그나마도 중국 

예서 사라졌다. 다행스럽게도 애도알기에 일본 혔짧의 

仁和휴에서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스물세 권과 조각난 

것 멸 석£%|다. 

빠진 것은 제 I, 4, 7, 16, 18, 20, 21권인데 발견된 스물 

세 권 조차도 완전하지는 않다. 이는 8세기경 일본인 

짧田藥師船A이 손으로 베껴 쓴 것을 퓨뺑顆基가 1151 
년에서 1158년 사이에 다시 베꼈고, 이를 다시 퓨뺑憲 

基가 !166년 oJ]서 1163년 사이에 삐낀 것으로서 각 편마 

다 끝부분에 베껴 쓴 때가 기록되어있다. 여기에 대하 

여 자세한 것은 이용범이 박사과정 3기로 중간발표한 

r楊上善이 rx素」에 주를 단 시기 및 시대 배경 그리고 

r黃1휴太素」가 전해 내려온 과정에 대하여」에 있다. 光

짧 중엽에 淸의 楊뱉홈가 이를 영사하여 자신의 나라로 

가져갔고, 1897'-견(光絡 丁西)에 흉뼈이 이를 출간하였 

지만 교정을 상세하케 하지아니하여 잘못 된 곳이 많 

다 우리나라에서는 大星文lttt에서 이를 영인하였다. 

5) 表뼈본을 훨延l(l이 교정하여 1924년에 책을 내었 

고 1955년에 인민위생출판사에서 훨延l(l 본을 영인하여 

출판하였다. 

야 rx쫓」는 19세기 초에 받견되었는데 발견되었을 

30권 중에서 일곱 권이 빠져 있었다. 매우 다행스럽게 

도 제 16권과 제 21권이 새로 발견되었고, 이미 발견된 

제 22권 중에서 빠진 부분도 일부가 새로 발견되었다. 

이를 일본 盛文堂의 慢方醫홉i없布쩔가 이미 발견된 r太

素」에다 이를 보충하여 r缺卷홈刻黃帝內짧太素」라는 

이를으로 발행하였다. 증국에서는 인민위생출판사가 

간행한 r黃帝內엎-素間校꿇」과 r黃帝內짧엎樞校옳」어l서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19세기 초에 발견 된 仁和휴본 

r太素」어1다 이후에 발견된 것을 보충하여 손으로 베껴 

쓴 원본을 영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r太素」에도 판본이 

3 가지가된다. 
7) 三陽三陰을 비유힌 것으로서 r素問」r陰陽類옳j에 

서 太陽, 陽明, 少陽‘ 太陰, ~Iii;. 少陰을 각각 폼, 維‘
i11i&!, 表, 至絡, 훌하고도 하였고, 父, 뼈, 紀, 母, 獨

{명, 雄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의 의미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開圍樞해이 r內짧」에 근거를 

두었다지만 開자가 r內經」에서는 關자를 잘못 쓴 것이 
라는 것만 밝히려는 것이다. 開圍樞휩이 맞느냐 아니냐 

는별개의 문제이다. 
잉 CJ 편에서는 三陽三陰의 병증을 뼈圍樞률 이용하 

여 설명하였는데 이것과 r陽寒論」의 증상과는 상관성이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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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는 開자가 關자로 되어있다. 

그리고 。l 달 앞에서는 ”奇뻐離經, 不可勝

數,不知根結五홈六服.折關敗樞開聞而走,陰 

陽大失. 不可復取”라고 하였다. 奇쩨離經과 

不可體數가 각각 4 자씩이고 不知*앓홈五械六 

뼈와 折關敗樞開聞而走가 각각 8 자이며 陰陽

大失과 不可復取가 각각 4 자씩 對句플 이루 

고 있다. 奇%는 r素間』r四氣調神大論篇」에도 

나오듯이 病耶롤 의미한다_9) 折關과 敗樞가 

각각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졌고 關과 樞가 

명사。l듯이 開뱀에서 開는 동사이어야 하고, 

聞은 영사이연서 옥적어이어야 한다. 앞에서 

는 折關, 敗樞, 開뱀이라 하고, 뒤에서는 關

折, 聞折, 樞折이라고 하였으니 關, 樞, 聞이 

앞에서는 각각 折. 敗, 開한다고 하였고 뒤에 

서는 모두 折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折關

과 關折. 敗樞와 樞折, 開랩과 聞折이 對가 되 

어, 折과 敗와 開가 모두 의 o] 가 같응을 알 수 

가있다. 

만일 태양이 關이 아니고 開라연, 敗樞와 

樞折, 開間과 間折은 對가 되지만 折關과 開

折은 對가 되지아니한다. 그리고 기존의 주석 

가들은 折關敗樞와 開間而走를 냐누어 보았는 

데 이렇게 하으로써 의미가 분명치 않게 되었 

다. 

결국 이 문장에서 折關은 쩌l氣가 문빗장인 

太陽經과 太陰經을 쩍어버리는 것을 냐타낸 

것이다. 敗樞는 문지도리인 少陽없과 少陰經

을 망가뜨리는 것을 냐타낸 것이다. 開聞은 

문짝인 陽明經과 廠陰經을 열고서 달아냐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折關敗樞開聞而

走는 %氣가 六經의 저지를 뚫고 옴안에 플어 

% 이것의 근거는 金仁洛의 r黃帝內뭘」에 대한 對句
뾰(J(J %究 (I)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開뼈樞와關閒樞 

오는 것이고, 關折,聞折,樞折은 精氣가 六經

을 통하여 밖으로 새어냐잠을 언급한 것이다. 

2. 『素問』 r皮部論」

『素問』r皮部論j에서는 “太陽之陽. 名티關 

樞. 陽明之陽, 名日害輩. 少陽之陽, 名日樞持.

太陰之陰,名日關螢.少陰之陰,名日樞備.廠

陰之陰, 名日害톱”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f太素』r卷第 9 經服皮部j에 냐요는데 훌뼈본 

과 홉延平본 모두 少陽의 樞持가 樞特으로 되 

어있고, 太陰의 關蠻이 太陰과 마찮가지로 關

樞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太陽과 太陰이 모두 開가 아니고 

關으로 되어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關樞

와 關螢, 樞持와 樞特과 樞佛, 좀輩와 害局은 

모두 두 달자로 이루어 졌고 두 글자는 각각 

의마가 같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太陽關樞에서 關과 樞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판波元堅。l r素間紹識J에서 

주장한 것처램 樞는 잘옷된 글자로 본다. 올 

바흔 글자가 무엇인 지는 아직 분명치않지만 

의미는 關과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太陰關짧의 짧은 升波元簡이 f素間識』에서 

註釋한 것에서 의마가 잘 드러나는데, 그는 

“훨은 횟을 잘못 쓴 것이고 횟은 圍과 같다. 

f씁梁傳』昭8年에 홉로써 質을 덜는 것을 횟이 

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範寧。l 횟은 門의 

흉이다라고 주를 말았다. r釋文」에서는 業은 

門搬。|다라고 하였다. f爾雅」에서는 姬을 일 

러 문지방(聞)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f周·£

에서는 考工記鄭。l 聞은 古文에서는 횟로 되 

어있는데 바로 門의 懶이다라고 註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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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藥은 문지방에서 의마를 따온 것이니, 左右

의 문쩍이 합한 곳이다_ 10)”라고 하였다 

그리고 陽明害輩에 대하여서는 升波元簡이 

“害와 盡와 聞은 고대에는 통용되었다. 『1월雅』 

r釋宮」에 聞은 문쩍(展)을 말한다라고 하였 

고, r뾰」에는 “聞은 문쩍(옳)이다라고 하였 

다. 『說文』에서는 聞은 문짝(門房)이며 일명 

閒라고 한다.”고 하였다 

輩는 륨이 展이고 害輩는 聞展이며 문짝 

(門扁)을 말한다. r離合률뻐論」어1 “陽明은 間

이란 것과 의미가 서로 통한다_ 11)”라고 하였 

다 

廠陰害탑의 탑에 대하여서는 升波元簡。l

“륨은 톱와 같고 析이다. f說問解字』에서는 析

은 屋뼈이다라고 하였다. 1~생홉는 기둥위에서 

대을보를 잇는 가로목인데, 누워있는 것이 바 

녀 (홈)와 바슷하다고 하였다. f說文解字』에서 

또 이르기를 關은 門憶홈이다고 하였다 『爾

雅』 r釋宮」에서는 關을 일러 被이라고 힌다 ” 

고 하였다. r注」에서는 “기둥위의 각진 나무인 

데 ￦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r않」에서는 기둥 

위에 있는 네모난 나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였다. f集題』에서는 ”析는 더러는 冒으로 쓰 

는데, 圍 륨은 圍展위에서 樞즐 받아들이는 

析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12) 하지만 이렇게 

되면 륨은 의마가 關과 같게 되고 害나 聞과 

는 다르게 된다. 따라서 륨은 展를 잘못 쓴 것 

이거나 뚫을 잘옷 쓴 것으로 보아야지 의마가 

害나聞과 같아진다 

少陽樞持에 대하여서는 升波元簡이 ‘’『甲ι

1이 효훨, 톨짧之홀rt. 짧, @@同. r강梁{흉J昭/\年, 以

훌훌質以홉짧‘ §@寧註, 짧, 門中흥. r흡文」, 혈, 門흉 

也. r爾雅」, 훌, 謂之뼈. r周禮」r考I記鄭iii:, 뼈, 古

文fF횟, 乃門中廠!Il. 關횟者, 取子門中之廠, tr.ti之房

所合處乎.

14 

*~뇨에는 持가 뺨로 되어있는데 ...... r 甲ζ*월 

에 근거하여 樞뺨는 樞輔이다 『詩經」r小雅」

에 기、車大車, 뺨抽其空”이라 하였다 抽는 輔

과 같다. 『堆南子』r說林뢰ii」에 ”觸敵之美, 在

手뺨抽.”이라 하였다_ 13)“라고 교쟁하였다. 

그리고 少陰樞圖에 대하여서는 판波元簡이 

“{뿜는 新校正에서 『甲ι經』을 인용하여 橋라 

고 하였는데 옳은 것으로 보얀다. 橋는 模로 

도 쓰고 빼로도 쓴다 『爾雅」에 빼는 쫓이라 

고 한다고 하렸다 註에 이르기를 홈이다라고 

하였다. r孤」에 斗뺨이다. 『蒼題篇』에 이르기 

를 斗뺨이고 기둥위의 나무이다라고 하였고, 

기둥위에서 斗를 잇는 구부러진 나무이다- 少

陰의 陰은樞위에 있는 기둥머리의 橋에서 이 

륨을 딴 것이다. 그러므로 樞橋라고 한다_ 14)” 

라고 하였다. 

이처럼 關樞에서 樞는 誤字로서 바른 글자 

는 문빗장인 關과 의미가 같은 글자이어야하 

고, 關蠻에서 蠻은 문지방으로서 문짝이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게 하므로 關과 의미가 통한 

다. 

좀輩에서 害는 聞과 같고 輩는 扁과 같으묘 

11) 옳뽑盛圍, 古通用, r爾雅J'흡홈,, 圍, 謂之展,

'Wli‘,, 圍, 房!Il. r說文」日, 圍, 門m!Il. 一日, 閒며. 

뿔, 훌훌~. 뿜뿔, filH올@@展. 門옳之謂. I훌合용%꿇j필, 

陽明홉圍, 義相通.

I찌 훌탑, 冒同, tlf!Il. r說問」, 빠, 몹lf!Il. tf,~~. 

tl:上橫木承陳者, 橫之{l;ltlf. r說文」X日, 關, 門빼빼 

며, r爾雅」I흉홈j日, 關, 謂之族. it, 住上빼也. 亦名
m. 흉, tl:上方木, f를며. r集옮」, 析, 或作 팀, 圍 冒

者, 謂圍展上容樞之mW<.
13) r甲ζ」, 持, f듀ff .. .... 簡按居r甲ζJ, 樞뷰, f!JJ 

樞뺑, r짧』 r小雅,, “小車大車, mm其멸.” 抽, 뺑同. 

•r1옮南J'說林힘1,, “屬做之美, tE子휴抽.” 
14) 뿜, 新校正引r甲ζ」, 作랩, {!;(~올. 랩, 힐~f듀뺏. 

X'.fF뼈, r爾雅」, 柳, 謂之쫓. it, f!Jllf!Il. ii, 謂斗없 
며. r蒼짧篇」~. lit욕, 住上木也. 住上承斗之曲木!Il.

少陰之陰, 取名子樞上tl:頭之橋, 故日樞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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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害와 輩는 모두 운짝을 의미한다. 害톱에 

서 륨은 輩나 扁을 잘옷 쓴 글자。l다. 

樞持에서 持는 仔를 잘못 쓴 것이며 仔는 

樞와 의마가 통한다. 樞簡의 {뿜는 橋괄 잘못 

쓴 것으로서 樞와 橋는 의미가 통한디- 만일 

太陽을 開라한다연 開와 寶은 의미 가 통하지 

않게 된다. 

3. 『素問』 「陰陽離合論」

王l;Jc 本 f素問」r陰陽離삶움」에서는 "太陽

鳥開,陽明짧聞,少陽鳥樞.太陰鳥開,廠陰뚫 
聞, 少陰馬樞.”로 되어 있고 阿琴은 이를 근거 

로 開閔樞움을 전개하였다. 

이 부분은 r太素」에서는 r卷第 5 陰陽合」

에 나오는데 꺼波元堅운 r素問紹識』에서 『太

素』에는 開가 뼈요로 되어었다라고 하였 

다.JS) 

흉뼈본 r太素』 r卷第5 陰陽合」에 서는 이를 

王여(본과 마찮가지로 開로 보았으며 蕭延平본 

에서는 關£로보았다. 

蕭延平은 三陽에 대하여 “太陽寫關의 關자 

가 『甲z.,經」, f素問J. 『靈樞』에서는 한결같이 

開로 되어있다. 일본 됐;本에는 한결같이 開으 

로 되어있는데, 關자는 關자플 간단히 쓴 것 

이다- 門에는 3가지가 있고 그 중 하냐는 門

關으로서 禁하는 것을 주관한다는 楊上善의 

주석을 음마해 보건데 禁하는 것을 주관한다 

15) 升彼元堅은 1795에 태어나 18571건까지 살았는데 

이 책을 쓴 때는 1846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r太

素」가 日本 仁和츄에서 발견된 때는 19세기 초라고 알 

려져 있으므로 fl-D!l元堅은 仁租휴본을 보았을 것이다. 

흉뼈과 흙延.l!Z은 이보다도 늦게 [和휴본을 본 것인데 

흉햇은 開로 보았고 Ji延ljZ은 關으로 보았다. 

/ 開團樞와關關樞 

는 의미로서는 關자가 낫다 開자라연 。l러한 

설명은 생랩되지않는다·“ ... J6)”라고 註를 달 

았다. 

楊上善의 주석은 “門o] 란 3 가지 뜻을 갖추 

고 있다 첫째는 문벗장(門때)인데 禁하는 것 

을 주관한다. 足太l場勝뼈經은 律浪。l 毛孔에 

마치는 갓을禁하므로 關이라고 한다. 둘째는 

운짝(門聞)언데 門屬을 말하며 닫는 것을 주 

관한다. 足陽明몹經은 흘氣로 하여금 멈추어 

쉬게하연서도 머물러 정체되지 않게 하으로 

이릅하여 間이라 한다. 세째는 문지도려(門 

樞)인데 돌아가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다‘ 足

少陽體經은 節을 주관하여 요은 뼈들을 묶고 

이플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으로 樞가 된다 

17)”라고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三陰에 대하 

여 楊上善이 註釋하기를 “三陽은 바깜쪽문이 

고 三陰은 안쪽문이다. 안쪽문에는 바깐쪽문 

과 마찬가지로 3가지가 았다 하냐는 門뱃장 

£로서 금하는 것을 주관한다‘ 足太陰牌經은 

음식울의 기운을 단속하고 소화기로 보내어 

잃어벼려지 않게 하므로 빗장이라고 한다. 둘 

째는 문짝이다. 열고 닫는 것을 주관한다. 足

廠陰!ff經은 神氣가 내가고 플어오며, 통하고 

막히며, 슬펴하고 즐거워하도록 지키는 것을 

주관하므로 문짝이라고 한다. 세째는 푼 지도 

려 인데 움직여 도는 것을 주판한마 足少陰

賢經은 f휠減이 흐르는 것과 요둔 경액이 통하 

16) 平按; 太陽홉關, ~~-'fr甲ζ짧」, r素問」, r훌樞」 

均作開. 日本양本均fF關, 乃關추省文. 玩陽H:門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t디. 主禁之義, n~字훌長, 若開추則說 

不去윷‘ 
17) 夫홉門者具有三義; 一者門뼈, 主禁者벼, g용liK;足 

太陽服主禁I!~及於毛孔, 故짧뼈也. 二者門뼈,謂是門 

뚫, 主뼈m벼, 멸足陽明服令員윌Jt몽, 復無留뼈, 故名짧 

뼈也, 三者門樞, 主빼웰者也. R훌足少陽ll!i主節, 뼈維짧 
骨, 令其빼動,故홉1흩也‘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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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주관하므로 문지도려라고 한다_ 18)”라 

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三陰三陽經의 역할 중 음식물 

의 氣運。l냐神氣냐律浪등이 체외로빠져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문의 서l 부분에 바 

유한 것이다. 三陽經은 밖에 있는 문이며 三

陰經은 안에 있는 문이고, 太陽太陰은 關으로 

서 문빗장이며, 陽明廠陰은 聞으로서 문짝이 

고, 少陽少陰은 樞로서 지도리이다. 

따라서 王lJ}(본에서는 開라고 하였지만, 

f太素』에서는 f관波元뿔과 蕭延zp.은 開으로 보 

고 開자는 關자를 간략하게 쓴 것이라고 하였 

고, 童뼈은 開로 읽고 있다. 똑같은 글자를 두 

고서 이렇게 달리 원는 까닭은 升波元堅과 흉 

뼈 그리고 薰延zp.이 본 『太素』가 손으로 쓴 

것이라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본 『太素』에는 과연 開으 

로 되어있는가? 開로 되어있는가? 

(자료 1) 과 (자료 2) 는 東洋활學鼎究會 

에서 仁和좋본을 영인한 것인데 19) 이를 살펴 

보면 太陽篇와 太陰馬다음에 냐오는 글자가 

開자로 보기에는 門안에 있는 퓨의 위쪽 앞머 

리가 너무 굵다. 여기에서 升彼憲基의 펄체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먼저 關자가 開자로 쓰여 

진 부분부터 살펴보자. 

(자료 3)은 王泳본 『靈樞」r根結」에 해망하 

는 『太素』r卷第 10 經股#밟옮」로서 “折關敗樞

開聞而走”의 關자가 開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자료 4) 도 같은 편인데 “太l場馬關

---關折@······”의 關자 두개가 모두 開자로 

1밍 三陽홉外門,三陰홉內門. 內門亦有三者; 一者門

關, 主禁훌也, mi.훨足太陰服主禁水쨌之힐,휩納於中不 

失, 故옮關也. 二者門圍,主開閒者也, J!f훌足廠陰服主守 

神월버入通흉뚫몇,故홉圍也. 三者門樞, 主動빼也. 賢藏

足少陰llli主行짧被通諸經llJ, 故옮樞者也. 

16 

되어있음이 확얀된다 (자료 5) 도 마찬가지 

로서 “太陰馬關------關折郞------”에서 앞의 關

자는 너무 흐려 확인할 수가 없지만 뒤의 關

자는 분명히 關자로 되어있다. 그리고 關圖樞

와는 상관이 없지만 關자를 開으로 쓴 경우는 

(자료 6) r太素』r卷第 10經lllit없훌」 “手少陽

根於關衝------外關” 인데 關자 물을 모두 關자 

로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f太素』에서 開자를 開자 그대로 쓰고있음 

을 보여주는 것은 (자료 7) 이다. 이는 王에본 

f素問』r陰陽應象大論」에 해당하는 『太素』r卷

第 3 陰陽雜說」이다 ”東方춤色------開嚴於目” 

의 開자는 분명히 開자 그대로 쓰고 있다. (자 

료 8. 9. 10. 11) 은 이 편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으로“開觀於耳,開嚴於口,開嚴於훌,開 

嚴於二陰” 라하여 開자를 開자 그대로 쓰고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자료 12) 는 『素問』r皮部論j

에 해망하는 r卷第 9 짧E皮部」언더l “뻐客於 

皮, Q1H쫓理開, 開則------” 이라 하여 開자를 그 

대로쓰고있다. 

4. 『靈樞』 r本藏」

f훌樞」 r本藏」에서는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I홉, BE.勝理, 司開聞者也.”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f太素』 r卷第 6 五屬命分」에 냐오는데 

흉뼈본에서는 。l와 똑같이 司開聞으로 되어있 

다 하지만 蕭延平본에서는 司開뱀이 司關聞

으로 되어있다. 蕭延平은 ‘’關자가 원래의 횡本 

에는 開으로 되어있는데 開자는 關자를 간단 

19) 東뿜醫學m究會;東洋醫學홉本寶홉, 黃fl'i內앓太 

素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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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쓴 것이다.”2이라고 註를 달았다. 

溫, 充, H~가 동사이고 分肉, 皮I휩, 勝理가 

명사이면서 목적어이듯이, 司가 동사이고 關

聞。l 영사이연서 목척어이다. 따라서 릅|開聞 

은 司關閔。l며 司關聞은 司關閔樞를 의마한 

다 21) 

이처렴 開聞樞論은 狗琴이 『內經』 r陰|場離

合論」을 근거로 하여 『傷寒論』을 해석하였다 

지만 실제로는 關閔樞이며, 開자는 『內經』에 

서 關자가 開자로 쓰여진 것을 잘못 읽은 것 

이다. 따라서 開聞樞움은 『內經』의 원 뜻이 

아니다 

5. 關圍樞의 의미 

關聞樞는 문을 이루는 세부분으로서 빗장‘ 

지도리, 문확을 의마한다. 이는 經服이 하는 

기능중 체외에서 체내로 쩨氣가 들어요는 것 

을 막고, 체내로 부터 체외로 精氣가 빠져나 

가지 아니하게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뿐 

만 아니라 經t에 첨을 놓든가 뜸을 뜨든가 

하여 $氣는 뽑아내고 精氣는 더하여 주듯이 

쩌氣는 뽑아내고 精氣는 들여보내 주는 창구 

라는 의마도 포함한다-

그리고 『內經』에서 關聞樞의 순서대로 질 

뱅이 들어온다는 중거는 아직확실치않다 『傷

寒論』에서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廠陰病 의 순서로 기술되었기에 이와 

관련지워본다연, 문을 통과할 때 빗장을 제치 

고 난 뒤 문짝을 열기 때문에 $氣가 인체에 

들어올 때에도 빗장(關)에 비유되는 太|場經이 

20) 平按;關字原itfF關, 乃關字省文, ---

開團樞와關團樞 

나 太陰經으로부터 들어오고 문확(聞)에 비유 

되는 陽明經이나 廠陰經으로는 다음에 들어온 

다는 이론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 

도리를 망가뜨린다고 하고 쩍는다라고도 하였 

는데 지도려를 망가뜨리지 않아도 쩍지 아니 

하여도 빗장만 제치면 문확을 열든지 멀든지 

하여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 따라서 冊氣가 

빗장을 쩍고 지도리를 망가뜨리고 문확을 열 

고서 달린다는 말을 질뱅이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한다라고 보아야 할지는 아직도 의문이 

다. 

21) 經服뿐만 아니라 五鷹에 판한 기술에서도 뼈이 

문빗장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 r素問」『水熱칸뚫j에 

‘뽑者, 뿜之關也,關門不껴j”라고 하였는떼 이를 r太素」

I卷第十一 월J\,에서는 ‘뽑者, 멸之關閒, 關閒不껴j”라고 

하였다. 關은 빗장이고 閒는 자물쇠로서 關과 閒는 풍 

사도 같고 의미의 계통도 같다. 그리고 자료 13. 에서 
關자를 關자로 쓰여 있음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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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結 論

*덴琴이 開빼樞용융 꿀어 낸 王껴〈본 『素問」

r陰陽離合論」과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素問』

r皮部論」, 『靈樞」r~밟옮」 그리고 r本짧」에서 

발혜하여 開聞樞라고 할 때의 모순점윤 제시 

하고, 이들 내용이 담긴 『太素』 r卷第 5 陰陽

合」, r卷第 9 經眼皮部」, r卷第 10 經絡根

結J' r卷第 6 五韓命分j을 童뼈본, 蕭延平본, 

그리고 東洋훨學鼎究會에서 원판을 영인한 것 

등에 근거하여 開聞樞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 

과같다. 

1. 開圍樞의 開자는 『內經』에서 開자콜 잘 

못 읽은 것이고 開자는 關자를 간단히 쓴 것 

이다. 따라서 開圍樞는 關圍樞로 보아야지 

『內經』의 원래 의미와 일치한다‘ 

2. 關圍樞란 六經의 작용을 문에다 비유한 

것이다. 

六經은 %氣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을 막고 精氣가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도 막는다. 뿐만아니라 이미 들이온 %氣룹 

쫓아내고 모자라는 精氣를 받아들이기도 한 

다. 이러한 경맥의 작용을 문에다 비유하여 

關圍樞라고 하였는데, 楊」;善은 三陽을 바깥 

문으로 보았고 三陰을 안쪽문R로 보았다‘ 

3. 關이란 빗장으로서 太陽과 太l앓씌 기능 

을 비유한 것이다. 關은 문짝으로서 陽明괴 

鷹陰의 작용을 비유한 것이다‘ 樞는 지도려로 

서 少陽 少陰의 역할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비유가 갖는 의마는 아직도 연구과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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